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크러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이 적혀 있는 책을 읽고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신중하게 넘겨보는 책장)
Q. 당신은 어느 날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무인도에 단 세 노래만 가져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선택할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세 가지의 노래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심신 안정을 위해서
(크러쉬의 애착 노래)
듣는 노래 중 한 곡인
‘Donny Hathaway’의
<Someday We'll All Be Fre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정신적 지주 느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무인도에 아무래도 떨어지면 외로울 테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좀 달랠 것 같고
두 번째는
‘Curtis Mayfield’의
<You're So Good to M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는 굉장히 좀
소울풀한 그런 노래면서 동시에
비트감이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제 무인도에서
식량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사냥할 때 듣기 좋은 노래.mp3)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Carla bley’의 <Lawns>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도 역시 심신 안정을 위해서 듣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즈곡인데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또 이 센치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멘탈 케어용 무인도 필수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Q. 반려동물이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 혹은 가사가 있나요?
(질문에 몰입 중인 누가 봐도 N)
글쎄요 저는
집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 반려동물들이
항상 제가 뭐 작업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시끄러운 음악을 해도
(이곳이 바로 꿀잠 스팟)
옆에서 뒤에서 항상
자는 습관들이 있어서
저의 모든 노래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잠을 많이 자요
<잘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 노래 중에
사실 그 <잘자>라는 노래를
(강아지를 위한 헌정곡)
강아지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듣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잘자 (Feat. Zion.T)>라는 노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Q. 당신의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감정이 있나요?
2019년도 때 이제
(<From Midnight To Sunrise>)
저의 정규 2집 앨범을 발매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앨범을 만들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앨범이어서
감정적으로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건데
제가 저의 음악을 만들면서
그 음악의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셀프 토닥토닥)
그래서
제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공감을
(이번엔 여러분을 위해 토닥토닥)
많이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Q.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슨 존재인가요?
이것도
되게 어려우면서 쉬운 질문인데
저는 음악을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절대 교만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그 음악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저의 그냥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요
절대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크러쉬-음악=0)
분리가 되지 않는
근데 좀 분리시키고 싶기도 해요
사실 어떨 때는
(괜히 머쓱)
마지막 질문입니다
Q.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제가 정말 타이니 데스크의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일단 한국에 생겨서
(웰컴 투 코리아)
너무 기뻐요
그냥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가감 없이
정말 이 라이브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타이니 데스크 합주하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었거든요
일단
어쨌든 노래를 하면
마이크로 수음이 돼서
(소리가) 증폭이 돼서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연들을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그래서 저에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란
거울 같은
제 자신을 좀 명확하고 뚜렷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밴드 분들이랑도
엄청 교감하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클립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촬영을 했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할 시간들이
최근에 많이 없었는데
(인터뷰) 질문들도 너무 신박하고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러쉬의
세 번째 정규 앨범 3집
‘wonderego’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 전도사♥︎)
LG유플러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아주 음악 잘하시는
뮤지션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음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